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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- 본 연구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측하고 은행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
지표를 개발하고자 함. 
- 기업 특성 변수와 기업 고유 변수를 모두 고려하고 이들 중 부실 예측과 유효한 관
계를 나타내는 변수를 선정함. 
- 부실 예측을 위해 최신 기술을 포함한 총 9가지의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하여 다양
한 상황에 대해 실험하고 최적의 부실예측모델을 선정하여 위험지표 개발에 활용함.
-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은행 및 저축은행 산업의 위험 지표는 실제 은행들의 부실 위
험을 선행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금융 산업의 체계적 
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

연구개발 
결과

- 은행 및 저축은행 부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본 연구진이 
제안한 17개 기업특성변수 및 64개의은행고유변수들 중 Fisher score를 통해 
최종적으로 은행 및 저축은행 부실과 가장 유의한 변수 15개와 13개를 각각 
선별하였음.

- 선정된 설명변수를 총 6개의 머신러닝 기법에 활용하여 은행 및 저축은행의 향후 
2, 3, 4분기 내 부실 여부를 예측함. 향후 2분기 내 부실 예측보다 향후 3, 4분기로 
늘어날수록 대부분의 예측모델의 예측력이 향상되었고 이는 데이터 불균형이 향후 
분기가 늘어날수록 개선되어 모델의 학습이 상대적으로 원활히 잘되었다고 판단함.

- 6개의 머신러닝 기법 중 앙상블 모델 중 하나인 Extreme gradient boosting tree 
(XGB)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XGB를 최종모델로 선정하여 은행 산업의 
위험 지표 개발에 활용함.

- 본 연구진은 실제 은행 산업 위험보다 선행하고 개별은행들의 규모를 반영할 수 
있는 위험지표를 개발함. 은행들의 규모에 따라 파산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
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은행 산업 전반적인 위험을 지표로서 수치화하여 나타내었음.

- 은행의 경우, 부실한 경우의 데이터가 극소수여서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데 문제가 
많았지만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불균형이 덜 심하여 실제 위험을 
선행하는 위험 지표를 개발하였고 다음과 같음.

그림 1. 향후 2분기 내 저축은행 부실 위험지표 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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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분야 및 
기대효과

- 기업 부실 예측에 널리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 방법론보다 최근에 제안된 XGB의 
예측 우수성을 증명하여 기존의 부실 예측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

-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은행 및 저축은행 산업의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경제에 
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
대됨

- 은행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많은 분야에 널리 사용될 
수 있음


